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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네 병아리 부화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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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기획 부문 수상작. 여름이네 가족이 마트에서 산 달걀로 ‘병아리 부화’에 도전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이야기로 작가의 체험이 진솔하고 유머러스하게 드러나 있다. 시행착오를 겪

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 마침내 성공하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펼쳐지며, 병아리 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양한 생태 정보도 알차게 담겼다. 식생활과 생태계의 문제, ‘살아 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곱씹어 

보게 하는 주제 의식도 사려 깊다.

구성 김수현 

서울 정수초등학교 교사 

3~4학년

“마트에서 산 달걀이 병아리가 된다고요?”

병아리 부화 실험으로 깨닫는 생명 탄생의 비밀



병아리에 대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책을 찾으면서 풀어 봐도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

까요?

문제 1. 다음 중 마트에서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껍데기가 매끈매끈한 것을 골라야 한다.

② 흔들어 보았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③ 깨트렸을 때 노른자가 둥글게 부풀어 올라야 한다.

④ 빛에 비추었을 때 껍질이 반투명하다.

⑤ 크기에 비해 무거워서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힌트!   5쪽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문제 2.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오.

마트에 파는 모든 계란으로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다. (               )

힌트!   6쪽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문제 3. 아빠가 여름이에게 하는 말풍선 속 괄호를 채워보세요.

병아리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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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1   맞춰 봐요. 병아리 퀴즈!

수탉과 암탉이 짝짓기를 해서 낳은 달걀을 

[                                            ]이라고 하거든. 



문제 4.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필요하지 않은 

           준비물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

① 유정란 10개 정도가 필요해! 10일 이상 지나지 않은 것으로!

② 얇은 종이상자가 필요해. 그래야 유정란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거든.

③ 전구와 소켓도 필요해.

④ 온도계도 필요해. 뚜껑을 열지 않고도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상자 가운데에 꽂으면 좋아.

⑤ 컵은 무조건 필요해. 컵에 물을 담아 놔야 하니까.

 힌트!   9쪽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문제 5. 50그램의 달걀은 무려 5킬로그램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튼튼하다고 해요.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힌트!   달걀의 모양과 관련이 있어요. 11쪽을 자세히 읽어 봅시다.

문제 6.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닭이 달걀을 품으면서 달걀을 요리조리 굴려 주는 것처럼, 

           우리도 달걀을 요리조리 굴려 주어야 해요. 여름이네도 열심히 알을 굴려 주었는데, 

            여름이네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① 너무 세게 알을 굴려서

② 너무 자주 알을 굴려서

③ 18일 이후에도 알을 굴려서

④ 너무 살살 알을 굴려서

⑤ 너무 적게 알을 굴려서

힌트!   16쪽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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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알을 낳는 동물은 닭 말고도 많아요. 알을 낳는 동물을 3가지 적어 봅시다.

(                             ,                            ,                            )

힌트!  22~23쪽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문제 8. 여름이네 병아리가 태어난 순간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흉내내는 말을 채워 주세요.

병아리는 아직 몸을 가누지 못해 이리저리 기우뚱거렸어요. 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                               ) 제법 큰 소리로 울어댔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자 털이 마르며 (                            )한 병아리가 되었어요.

보기: 꽥꽥, 꿀꿀, 삐악삐악, 축축, 까칠까칠, 뽀송뽀송

힌트!  29쪽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문제 9. 여름이네 병아리를 시골 친척집에 데려다 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힌트!  54~57쪽을 읽어 보세요.

문제 10. 여러분이 알껍데기를 스스로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알껍데기를 깨고 태어나는 순간,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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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네 병아리 부화일기』 37쪽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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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2   닭! 그것이 알고 싶다!



『여름이네 병아리 부화일기』 42~43쪽에는, 닭과 자동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 더 자세

히 읽고, 닭은 살아 있다고 말하지만, 자동차는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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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 3   살아 있다는 것은?

자동차는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살아 있다면, 먹고, [            ]시킬 수 있고, [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살아 있다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             ]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살아 있다면, [               ]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살아 있다면, [            ]을 만나서 다음 세대에 나를 닮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